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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마헤드 빈 살만, 부아노스 아이레스에서 곤혹을 겪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에게 있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아노스아이레스에

서 열린 G-20 회의는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G-20 회의의 

목표는 “공정함과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회의였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

과가 바로 ‘공정함’과 가장 대비되는 모습이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만 국가들에 

에 대한 줄어드는 해외투자가 바로 ‘지속가능성’과 가장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G-20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중동의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

인데, 이는 G-20 회의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재정지원을 받을 중요한 기회이기 때

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바레인,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예멘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G-20 회의는 경제적 발전과 지역 성장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의 주요 재

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회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은 문

제에 봉착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GDP의 0.3%) 사우디아

라비아 정부는 약속했던 대규모 민영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프로젝

트 자금들은 정부 주도의 공공 투자펀드들에 의해 힘겹게 채워지고 있다. 

 

오히려 2018년 상반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수혜자는 사우

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액의 2배 이상을 달성한 이집트였다. JP 모건의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9% 성장했으며, 이는 이집트 전체 

GDP의 1.6%를 차지한다. 해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걸프만 국가들보다는 혼란



을 넘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집트를 눈 여겨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의 미래성장은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것에서 온다. (그리고 이는 높은 석유 가격

이 아니다.) 이들의 미래성장을 언제까지나 지하자원인 석유에 기반을 둔 경기 순행이 보

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의 경제성장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 가능한 회사를 키워내고, 

폐쇄적 자본유출 정책에서 벗어남으로써 사업가들에게 안심을 주며, 고용이 생산성 발전

과 함께 맞추어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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